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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일본 간사이(関西)광역연합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적 연계·제휴·협력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은 간사이경제연합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연구의 목

적은 광양만권 도시연합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사례로 간사이

광역연휴협의회·간사이광역기구 등을 포함한 다수 추진조직 설립과 거버넌스 구축 등과 관련한 간사이경제연합회

의 활동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활동을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간사이경제연

합회가 보여준 분권개혁과 광역행정을 주장하는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오랫동안 축적된 연구성과, 다양한 추진조직 

설립과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은 광양만권 도시연합을 위한 논의 확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간사이(関西)광역연합, 간사이경제연합회, 간사이광역연휴협의회, 간사이광역기구, 광양만권

Abstract : The Union of Kansai Governments of Japan is regarded as a bench marking for the successful co-
operation, alliance, and cooperation of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The Union of Kansai Governments 
was a realization several active plan of the Kansai Economic Fed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
amine the roles of the Kansai Economic Federation in the process for establishment of the Union of Kansai 
Governments, searching for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inter-municipal cooperation of Gwangyand Bay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review the activities and roles of the Kansai Economic Federation 
in rel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umber of promotional organizations and governance systems. We 
played special attention to the three important factors carried out by the Kansai Economic Federation, that 
is, the contineous activities, the accumulated research results, and establishment of various promotion or-
ganizations and effective governance systems. We suggest, in conclusion, that these three factors would also 
have very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scussion of inter-municipal cooperation among three cit-
ies, Yeosu, Suncheon, and Gwangyang.

Key Words : �Union of Kansai Governments, Kansai Economic Federation, Kansai Counsil, Organization 
of Kansai Unity, Gwangyang Ba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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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 목적과 방법

광양만에 면해 있는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를 하나의 도시연합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2여수세

계박람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성장의 새로운 잠재력을 확인한 일부 

상공인들이 이를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정록·

장문현, 2017).

“전남 여수·순천·광양을 하나의 도시 연합체

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주체는 지역 상

공인들이다. 작년부터 여수상공회의소가 추동하

고 순천과 광양상공회의소가 동참하고 있다. …

(중략)… 3개 도시를 하나로 묶을 이유는 많다. 3

개 도시가 한의 도시권, 경제권, 생활권을 유지하

기 때문이다. …(중략)… 도시 통합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채택

한 것이 ‘도시 연합’이다. 전문가 집단 생각도 비슷

했다. …(중략)… 도시 연합은 도시 통합과 다르

다. 인접한 도시들이 행정 경계를 초월해 공동 계

획을 수립해 각종 사업과 행정사무를 수행한다.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 반대

는 거의 없다. 일본 간사이 광역 연합이 좋은 사례

다.”(이정록, 조선일보, 2016년 2월 11일자)

광양만권 내 일부 상공인과 관련분야 전문가 의

견을 수렴한 여수상공회의소는 순천 및 광양상공회

의소와 연계해 2015년부터 도시연합 관련연구를 

시작하였고, 연구보고서1)도 발간하였다. 연구작업

을 통해 도출된 내용 중 하나는 일본 ‘간사이(関西)

광역연합’ 추진방식을 광양만권 도시연합에 원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이정록·장문현, 

2017). 

광양만권 3개 도시는 현재 연담도시화가 진행되

고 있고, 하나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으

며(이정록, 2006; 2014; 2016a; 이정록·장문현, 

2017), 네트워크 도시론(권오혁, 2009)을 적용해 설

명이 가능한 범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양만권 

3개 도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거나 아니

면 하나의 도시연합으로 재편하는 것은 광양만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

제이다. 광양만권은 지역산업과 관련해서는 포스트

클러스터를 고려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며(남기범, 

2016), 광역경제권이라는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

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접한 도시

와 합병·연대·제휴 등의 지역전략을 수용하는 것

이(Goldfeld, 2007; Harrison and Hoyler, 2014; 

Keil, 2000; 이정록, 2006; 이정록·장문현, 2017)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인접한 도시와의 광역적 협력과 광역경제권을 중

시하는 지역정책 패러다임 변화에도 불구하고 광양

만권에서는 3개 도시의 도시통합 또는 도시연합 논

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광양만권에서는 도시

통합 논의가 그동안 네 차례 있었지만 모두 좌절되

었다(이정록·장문현, 2017). 2000년대에 들어 여

수·순천·광양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자는 

논의와 주장이 제기되었고(여수상공회의소·순천

광양상공회의소, 2005; 이정록, 2006), 2007년에

도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3개 도시 통

합논의가 재등장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도시통합 

정책에 힘입어 2009년과 2012년에 도시통합 움직

임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이정록·장문

현, 2017). 도시통합 논의과정을 지속하지 못한 주

요 요인 중 하나는 이를 추동할 거버넌스가 지역사

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이정록·

장문현(2017)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에서는 광양만권 도시연합의 실현 가능성

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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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외

국 일부 도시들은 인접한 도시와 다양한 방식의 광

역행정과 광역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도 인접한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연합을 이

루어냈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이라

는 지역사회가 도시통합·연합과 관련한 논의를 이

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의문점을 갖게 되었고, 주요 

이유가 논의를 추동할 추진조직의 부재라고 판단하

였다(이정록·장문현, 2017). 이런 이유로 광양만권 

도시연합이라는 의제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

해서는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을 주도한 ‘간사

이(関西)경제연합회(이하 간경련)’의 활동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생겼다. 간경련과 같은 핵심주체가 

광양만권에 존재한다면, 광양만권 도시연합도 실현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추

진과정에서 간경련이 보여준 활동과 역할의 특징을 

도출하여 ‘광양만권 도시연합이 필요하고 타당하

다’는 논의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사이광역연합 탄생

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간경련의 관련활동을 3

개 시기, 즉 초기단계, 확산단계, 심화단계로 구분하

여 분석·정리하였다.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이 지방행정과 지역정책에

서 차지하는 위상에 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많다

(吉本誠, 2011; 村上芳夫, 2011; 森川洋, 2013; 青

木勝一, 2015; 김병기·류건우·박성호, 2014). 그

리고 간사이광역연합이 실현되는데 영향을 미친 각

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특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

당한 간경련이 주도하고 추진한 다양한 활동성과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눈에 띄지 않았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광역행정·간사이광

역연합 등의 논의 전개·확산·추진과정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와 문서자료 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

여 간경련의 활동과 역할을 도출·정리하였다. 

2) 간사이광역연합 개요

간사이광역연합은 일본 지방자치법에 의해 만들

어진 특별지방공공단체이다(中塚則男, 2011). 간

사이광역연합은 광역적 협력과 연대(吉本誠, 2011; 

村上芳夫, 2011; 青木勝一, 2015; 関関西経済同

友会, 2017), 광역경제권 및 대도시경제권(김병기·

류건우·박성호, 2014) 등과 관련한 성공사례로 평

가받고 있다. 또한 간사이광역연합은 도쿄 중심의 

수도권 일극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분권과 광역행정

을 도모하겠다는 지역사회의 거버넌스가 만든 결과

물이라는 점에서 의의도 있다(中塚則男, 2011).

간사이광역연합 설립 초기에 참여한 지자체는 2

부 5현이었지만, 2012년 4월 교토시, 오사카시, 사

카이시, 고베시가 참여하였고, 2015년 12월 나라현

이 가입하였다. 현재는 2부, 6현, 4정령시가 정식 구

성단체이며, 후쿠이현과 미에현은 연계 지자체로 

참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간사이광역연합이 담

당하는 사무는 광역적인 행정 과제에 관한 사무 중

에서 부·현보다 광역행정체가 담당해야 할 7개 사

무(방재, 관광·문화·스포츠, 산업, 의료, 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직원연수 등), 국가특별지방행정기

관이 위임한 권한과 사무, 전술한 7개 분야 사무의 

확대와 신규 사무 등이다. 

조직은 집행기관인 광역연합위원회, 의회인 광

역연합의회, 사무국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

다. 광역연합위원회는 광역연합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광역연합에 참여하는 지자체 장

(시장·지사)이 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며, 광역연합

장과 부광역연합장이 위원회를 대표한다. 광역연합

의회는 39명으로 구성한다. 사무국은 본부 사무국

과 6개 분야별 사무국,2) 의회사무국(오사카시)이 각 

부·현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또한 광역연합협의회

를 비롯한 별도의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다. 광역연

합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세입은 구성단체 분담금·

부여금, 사용료·수수료, 국고지원금, 기부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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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제수입, 채무 등으로 구성되며, 2016년 예산은 

약 18억엔이었다(www.kouiki-kansai.jp). 

2. 지방분권과 광역행정을 위한 

간사이경제연합회 활동

1) 간사이경제연합회 설립

간경련은 1946년 10월 설립된 공익사단법인이

다. 오사카시에 위치한 종합경제단체인 간경련의 

설립목적은 경제·산업·노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문

제를 연구하여 간사이 지역 경제계의 이익 증대와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언

하는 것이다. 간사이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

업·단체·학교 법인 등이 회원이다(http://www.

kankeiren.or.jp). 

간경련은 설립목적에 따라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연구센터3)를 만들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제언하는 활동을 하였다. 간경

련이 발간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일본 최초로 만

든 지역 간 산업연관표(1957년), 광역행정의 경제

효과 분석(1968년), 수도 기능 재배치(1974년), ‘지

방청(地方廳)’ 구상(1982년), 간사이 비전 2020 수

립(2008년) 등이다. 간경련은 2007년에 향후 활동 

영역을 재설정하는데, 간사이 지역발전을 위한 비

전 설정과 정책 제언, 간사이 내 광역적 실천 활동, 

간사이 지역의 동질성과 일체감 조성 등을 주요 사

업영역으로 설정하였다. 

2) �지방분권과 광역행정 관련 간경련 주요 

활동4)

간경련은 1955년 4월 ‘도주제(道州制)’ 구상을 시

작으로 도(都)·도(道)·부(府)·현(縣)을 초월하는 

광역적 자치조직 설립 연구를 지속하였고, 관련의

제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작업을 주도하였다. 

2010년 12월 출범한 간사이광역연합은 지방분권과 

광역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간경련 활동성과

그림 1. 간사이광역연합 구성단체(2017년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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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체였다(표 1 참조).

광역행정과 관련한 간경련의 최초 제안은 도주제 

구상이었다. 1955년 4월 시·정·촌을 완전한 지자

체로 육성·강화하기 위해 부·현을 폐지하고 새로

운 국가 통합기관으로 도주(道州)를 신설하자는 논

리를 주장하였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구상이었

다. 1963년에는 광역행정 개편과 관련해 부·현 합

병이 최적의 대안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부·현 연합’과 ‘부·현 합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1969년에는 1955년에 제시

했던 도주제의 전국화를 다시 주장하였다. 도·도·

부·현을 폐지하고 전국을 몇 개의 주로 재편하고 대

표와 의회를 직접선거로 구성하자는 내용이었다. 

1980년대에는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시킬 대안

으로 지방발전을 꾀할 새로운 기관의 설치를 제안

하였다. 1982년 발표한 ‘지방청’ 구상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그것이다. 시·정·촌을 대폭 축소해 전국

을 7∼10개 권역으로 묶어 관할하는 지방청을 중앙

정부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지방청장은 총리가 

임명하며 국무위원에 준하는 국가특별공무원 신분

을 유지하자는 내용이었다. 1989년에는 도주제 개

편을 위한 선행단계로 부·현 공동체와 지방청을 동

시에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즉, 행정계층을 도주 

규모의 광역자치체와 광역시정촌권 규모의 기초자

치체라는 2개 계층구조로 단순화하고, 이를 위한 선

행과정으로 지방청과 부·현 공동체를 동시에 설치

하자는 구상이었다. 

1990년대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개혁을 

강조하였다. 1991년 도·도·부·현 연합을 희망하는 

자치체의 자발적 발의로 연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언하였다. 이 제언은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하였다. 1997년에는 도·

도·부·현 연합이 가능하려면 재정책임이 수반되는 

지방분권을 조속히 실시하자고 제언하였다.

2000년대에는 간사이광역연합 설립 필요성을 주

창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2000년 7월 

분권형사회를 위한 지방세 재정방안을, 2003년에

는 간사이광역연합을 가정한 ‘간사이 모델’을 각각 

제안하였다. 현재의 도·도·부·현 행정계층과 병행

해 도주제 설치와 시행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간

사이 지역은 부·현 연합형이라는 ‘간사이주(関西

州)’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광역연합 간사이주’를 설

립하자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1991년에 제안한 구

상을 확장한 제안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7월에는 

표 1. 지방분권과 광역행정을 위한 간사이경제연합회 주요 활동

일시 발표한 성명 또는 보고서 제목 주제 비고

1955. 5. 지방행정기구 개혁에 관한 의견 도주제

1963.12. 부·현 광역행정 법안을 희망하며 부·현 합병

1969.10 지방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관한 의견 도주제

1982. 8. ‘지방청’ 구상에 관한 연구보고서 지방청

1989. 6. 국가와 지방의 제도개혁에 관한 제언 부·현 공동체와 지방청

1991.11. 도·도·부·현 연합제도에 관한 제언 도도부현 연합

1997. 4. 제언: 재정책임을 수반한 지방분권을 지방세 재정

2000. 7. 제언: 분권형 사회에 있어서 지방세 재정 방안 지방세 재정

2003. 2. 지방자립과 자기책임을 확립하는 간사이 모델 제안 간사이주(関西州) 광역연합 모델 제시

2008. 7. 분권개혁과 도주제에 관한 기초적인 고찰 도주제, 광역연합 광역연합을 위한 간경련 역할 정립

자료: 經濟人(간사이경제연합회 기관지) 2011년 2월호 p.3 내용을 수정·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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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개혁과 도주제에 관한 기본 개념을 제안하면서 

간사이광역연합을 선행사례로 제안하였다(関西經

濟聯合会, 2008). 

3. 간사이광역연합 실현을 위한 

간사이경제연합회 활동

간사이광역연합은 간사이 지역에서 활동한 여러 

경제단체들이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추동

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간경련은 1990년대 후

반부터 간사이 지역 지자체들을 광역적으로 연대·

제휴하는 연구회·협의회·위원회 등의 조직(기구)

을 만들어 관련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간경

련의 축적된 연구성과, 선도 추진주체로서 간경련

의 활동, 광역연합 논의 확산을 위한 간경련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등이 없었다면 간사이광역연합 탄생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간경련은 간사이광역연휴협의회(1999년), 간사

이산업경쟁력회의(2002년), 간사이분권개혁연구

회(2003년), 간사이분권개혁추진위원회(2005년), 

간사이분권개혁추진협의회(2006년) 등의 설립을 

주도하고 관련활동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간

사이광역기구(Organization of Kansai Unity)’를 

만들었다. 전술한 조직들은 간사이광역연합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이들 단체의 결

성을 주도하고 활동을 지원한 조직이 바로 간경련

이었다(표 2 참조).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간경련이 주체가 되

어 전개한 활동과 성과의 특징을 3개 시기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분권개혁 논의를 위한 관련조직이 

태동한 초기단계, 분권개혁추진위원회와 추진협의

회 활동이 확대된 확산단계, 그리고 간사이광역기

구 설립과 간사이광역연합이 완성된 심화단계 등이 

그것이다. 

1) �초기 단계: 분권개혁 논의를 위한 관련조직 

태동

(1) 간사이광역연휴협의회 태동

일본은 1995년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분권추진

표 2. 간사이광역연합 실현을 위한 추진조직 구성

조직 명칭 기간 설립 주체 구성원 하부조직

간사이분권개혁

연구회
03. 7.∼05. 1. 6개 경제단체**

부현 부지사(9인), 정령시 부시장(3인), 

경제단체 위원장(11인), 학자(7인)

광역지방제도작업팀 

등

간사이분권개혁추진

위원회
05. 4.∼06. 6.

부현(9시), 정령시(3

시),경제단체(6개소)

부현 부지사(9인), 정령시 부시장(3인), 

경제단체 위원장(11인), 학자(7인)
분과별 작업팀 등

간사이분권개혁추진

협의회
06. 7.∼07. 6.

부현(9시), 정령시(4

시), 경제단체(8개소)

부현지사(9인), 정령시장(4인), 경제단

체 회장(8인)

광역통합검토위원회 

등

간사이광역기구(KU)

분권개혁추진본부
07. 7.∼11. 10. KU이사회

부현지사(9인)***, 정령시장(4인), 경제

단체 회장(8인), KU회장
간사회 등

* 간사이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제단체 중 2002년 최초로 참여한 7개 경제단체는 간사이경제연합회, 오사카상공회의소, 교토상공회

의소, 고베상공회의소, 간사이경제동우회, 오사카공업회, 간사이경영자협회 등임.

** 간사이산업경쟁력회의 설립주체로 참여한 오사카공업회는 제외됨.

*** 2008년 7월 30일 돗토리현지사가 참가해 10인이 되었다. 

자료: 經濟人(간사이경제연합회 기관지) 2011년 2월호 p.3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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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시·정·촌 합병이었다. 중앙정부 정책은 간사이 지

역 경제계가 그동안 주장했던 광역행정체제 개편에 

새롭게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간경련이 도주제를 

포함한 지방분권과 광역행정 개혁을 주창할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부터 간경

련을 중심으로 연구회가 조직되었다. 대표적인 활동

이 간경련 산하 행정제도위원회와 간사이경제동우

회5)가 중심이 되어 수행한 지방분권과 지역주권 실

현을 위한 연구활동이다. 1997년 3월 간사이경제동

우회 산하 지역주권위원회가 ‘지역에서 돌파구를 목

표로’라는 제언을, 4월에는 간경련 산하 행정제도위

원회가 ‘재정책임이 수반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제

언을 각각 발표하였다. 1998년 4월 간경련은 ‘간사

이에 있어서 광역연휴 방안 보고서’도 펴냈다.

1999년 6월 9일 간사이 지역 광역연합 필요성을 

토대로 지자체(도·부·현)와 경제계가 광역적으로 

참여하는 간사이광역연휴협의회(関西廣域連携協

議會, Kansai Counsil, 이하 KC)를 새롭게 출범시

켰다.6) 간사이 지역의 역사·전통·문화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제휴·협력을 도모해 

광역화·다양화된 지역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지역발전 잠재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 KC는 간사이 지역 광역연계·제휴과제

의 해결을 위해 5개 분과(문화·관광, 정보발신·홍

보, 정보화, 환경, 방재 등)와 지역정비연구회를 만

들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KC의 광역적 활동

에 고무된 간사이 지역 경제인들은 분권개혁과 광

역연합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2000

년대에 들어와 여러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표 2 

참조). 

(2) �행정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간사이 모델

간경련은 KC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간사이 지역

의 광역적 행정개혁 연구를 위해 행정개혁위원회7)

라는 연구회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로 제시된 것이 ‘간사이 모델’이었다. 2003

년 2월 행정개혁위원회가 연구해 발표한 최종보고

서(제목: 지방자립과 자기책임을 확립하는 간사이 

모델 제안)에는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제도개혁, 

지방분권을 위한 간사이 모델, 간사이 모델 구현방

안 등이 포함되었다. 행정개혁연구회는 행·재정 제

도개혁을 통한 분권개혁을 실현하여 간사이 지역은 

독자성을 발휘하는 경제부흥, 선택과 집중으로 기

반정비 효율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간사이주’ 설립을 제안

하였다(関西經濟聯合會, 2003a)

행정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간사이 모델’은8) 1990

년대 중반부터 간사이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논

의되었던 분권개혁 구상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2003년 2월 발표

한 ‘간사이 모델’은 향후 간사이광역연합이라는 지

역사회 의제를 추동하는 중요한 이론적·논리적 근

거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간사이 모델을 만들게 

된 배경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간사이 지역에 바람

직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당시 개

혁적인 의지를 가진 지자체장이 다수 선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関西經濟聯合會, 2003a).

(3) 간사이분권개혁연구회 등장과 활동

2003년 간경련은 간사이광역연합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

다. 2003년 2월 열린 제41회 재계세미나(주제: 일

본 재생에 간사이의 도전)가 계기가 되었다. 재계

세미나에서 합의된 내용 중 핵심은‘간사이주’였

다. 간경련 산하 행정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간사이

주’ 설립을 조속히 검토하고 관련 자치제 합의를 유

도하기 위해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세

미나에서 결의하였기 때문이다(関西經濟聯合會,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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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간경련은 재계세미나(제41회) 합의

사항인 분권개혁 과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추진

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체인 간사이분권개혁연구회

(関西分權改革硏究會, 이하 분권개혁연구회)를 만

들었다. 간경련을 비롯한 6개 경제단체가 설립주체

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광역행정의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간사이 지역 9개 부·현 부지사, 3개 정령

시 부시장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9) 하부조직

으로 세·재정 워킹그룹, 광역지방제도 작업팀도 만

들었다(http://www.kankeir en.or.jp). 

분권개혁연구회는 1년 7개월 동안 많은 활동을 

하였다(표 3 참조). 연구회 간담회와 세미나(13회), 

광역지방제도 작업팀 간담회(4회), 역할분담 위킹

그룹 간담회(9회), 세·재정 워킹그룹 간담회(9회)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関西分権改革研究会, 

2005). 또한 연구회는 2005년 1월 활동을 종료하면

서 그 동안의 연구내용을 연구보고서(2005년)10)로 

발간하였다. 

2) �확산 단계: 간사이분권개혁추진위원회와 

추진협의회

(1) 간사이분권개혁추진위원회 출범과 활동

2005년 4월 간사이분권개혁추진위원회(関西分

権改革推進委員會, 이하 추진위원회)가 새롭게 만

들어졌다. 분권개혁연구회 활동을 계승하고 확대·

개편한 조직체로서, 간사이 지역에 바람직한 지방

분권 체제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설

립목적이다. 추진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경

비는 간경련이 부담하였다. 

추진위원회 설립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광역자치

체가 설립주체11)로 참여했다는 점이다(関西分権

改革推進委員會, 2006). 추진위원회 출범 이전까

지 광역지자체들은 경제단체들이 설림을 주도한 여

표 3. 간사이분권개혁연구회 주요 활동(2003.7∼2005.1)

구분 일시 주요 활동 내용 비고

제1회 03. 7. 3. •연구회 운영에 관한 간담회 간담회

제2회  7. 28. •주제발표(제목: 지방제도 개혁을 둘러싼 동향과 방향) 및 토론 세미나

제3회  8. 28. •주제발표(제목: 세원이양을 둘러싼 동향과 방향) 및 토론 세미나

제4회  9. 19 •검토과제와 향후 운영방법에 관한 간담회 간담회

제5회  10. 27. •주제발표(제목: 분권시대 간사이의 방식) 및 토론 세미나

제6회 04. 1. 23 •주제발표(제목: 지방분권 개혁의 방향) 및 토론 세미나

제7회  3.16
•주제발표(제목: 시정촌 병합 후의 지방제도 설계 시각) 및 토론

•워킹그룹 중간보고에 대한 의견 교환
세미나

제8회  6. 17 •간사이주 산업재생 특구 구상(안) 심의 심의

제9회  8. 2.
•워킹그룹 제2차 중간보고에 대한 간담회

•광역적 지방제도 개혁에 관한 중간보고
중간보고

제10회  9. 7. •광역지방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기초한 간담회 간담회

제11회  11. 25. •간사이분권개혁연구회 보고서(안) 심의 심의

제12회  12. 16. •간사이분권개혁연구회 보고서(안) 심의 심의

제13회 05. 1. 6. •간사이분권개혁연구회 보고서(안) 심의 및 결정 심의·결정

자료: 関西分権改革研究会(2005) p.57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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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조직에 구성원으로만 참여하고 설립에는 관여하

지 않았다. 하지만 추진위윈회는 기존의 경제단체

(6개) 외에 12개 지자체(9개 부·현과 3개 정령시)

가 설립주체로 직접 참여하였다. 지역사회 여론과 

관심을 고려해 지자체들도 간사이광역연합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 표현이었다. 추진위원회 활동 

방향은 분권개혁연구회가 연구보고서(2005년)에

서 제시한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간사이 지역 매력

을 제고하기 위해 부·현이 행정구역을 초월해 광역

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 부·현을 초월한 광역 

자치조직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광역연합으로 확

대·개편하는 방안이 그것이다(関西分権改革推進

委員會, 2006). 

추진위원회 조직은 간사회와 6개 분야 작업팀(방

재·위기관리, 관광·문화, 산업정책, 교통기반정비, 

지역정비계획, 환경)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실적을 

보면, 위원회는 9회, 간사회는 13회 회의를 각각 열

었고, 분야별 작업팀(방재·위기관리 6회, 관광·문

화 9회, 산업정책 7회, 교통기반정비 10회, 지역정

비계획 6회, 환경 6회)도 다수 간담회를 통해 의견

을 수렴하였다(関西分権改革推進委員會, 2006). 

또한 추진위원회는 광역연합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표 4. 간사이분권개혁추진위원회 주요 활동(2005.4∼2006.6)

구분 일시 주요 활동 내용

제1회 05. 4.14.
•1994년 이후 전개한 광역연합 관련 활동 결과 등에 관한 소개

•추진위원회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협의

제2회  6.24.
•광역연합 설치 장단점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수렴

•분야별 작업팀의 활동상황 청취 및 결과를 9월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제3회  9.1∼2.

•6개 분야별 작업팀 활동·검토 내용에 관한 의견 교환

•�6개 분야의 광역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광역연합 가능성에 대해 토의하였지만 구체적인 결론

은 도출하지 못함 

제4회  10.13.

•추진위원회의 후반부 활동에 관한 토론 및 과제 정리

•사무국이 광역적 과제 분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광역연합을 설립하는 경우를 가정해 광역적 과제에 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 

제5회  12.26.

•사무국에서 보고한 ‘광역연합 사례 연구’ 결과에 대해 의견 교환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광역적 과제가 광역연합이 실현되면 지역주민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연구작업 필요성을 공유

제6회 06. 2. 3.

•�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검토했던 주요 쟁점과 광역연합을 설치하는 경우를 고려한 구체적인 사항(목적, 사

무, 조직, 운영, 중장기 비전 등)에 관해 의견 교환

•�광역연합에 관한 회의론이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일정, 권한이양의 장단점, 재원문제와 해결방

안 등을 차후 추진조직에서 계속 논의가 가능하도록 관련자료를 수집·정리하기로 결정

제7회  3.10.

•광역연합을 설치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광역과제에 관한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 교환

•�광역연합은 지방분권체제 실현을 위한 적절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인식을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

에 지자체장들이 광역연합 설치에 관한 가부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함

제8회  3.30.
•추진위원회 보고서(안)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수정작업을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함

•수정 보고서(안)을 13개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보고서(안)을 차기 회의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함

제9회  6. 7.
•보고서(안) 설명과 향후 활동에 관한 의견 수렴

•지자체장 보고사항을 토대로 완성한 최종 보고서(안) 심의 및 결정

자료: 関西分権改革推進委員會(2006a) pp.56-57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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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광역연합의 장점과 효과를 지역사회와 주민

에게 확산시키고, 광역연합 참여여부를 선택할 지

자체장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최종보고

서를 만드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표 4 참조). 

2006년 6월 추진위원회는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발표하였다. 간사이 지역이 광역적으로 대

처해야 할 6가지 과제, 부·현을 초월한 광역자치조

직인 간사이광역연합 설치 방안, 이를 위한 지역사

회 과제 등을 수록하였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광역

연합 설치 여부는 기본적으로 관련 지자체장과 의

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향후 3가

지 과제, 즉 광역연합이 담당할 과제와 구체적인 사

무의 명확화를 위해 각 지자체 참가·부담방안 및 비

용·효과 검토, 지금까지 활동한 광역연합연휴조직

의 정리·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광역연합 조

직체계와 소요재원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関西分

権改革推進委員會, 2006a). 

2006년 6월 추진위원회는 그 역할과 활동을 간사

이분권개혁추진협의회로 넘기고 해산하였다. 추진

위원회는 활동을 마감하면서 광역연합 실현을 위해

서는 부·현지사와 정령시장의 의지와 역할론을 강

조하였다. 광역연합 사무·사업과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치제장이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실현

방안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부·현·정령시 

단체장과 간사이지역 경제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새

로운 조직체 설치를 제안하였다(関西分権改革推

進委員會, 2006a). 

(2) 분권개혁추진협의회 출범과 활동

분권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2006

년 6월 9일 간사이 지역 4개 부·현 지사와 3개 정령

시장, 6개 경제단체 대표는 ‘분권개혁 추진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3가지 합의사항12)이 도출되었고, 

그 중 하나가 간사이분권개혁추진협의회(関西分権

改革推進協議會, 이하 추진협의회) 설립이었다. 간

담회 합의사항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추진협의회

가 출범하였고, 활동기한은 1년으로 한정하였다. 추

진협의회 설립주체는 사카이시가 참가한 13개 지자

체(9개 부·현과 4개 정령시)와 사카이상공회의소

와 킨키상공회의소연합회를 추가한 8개 경제단체 

등이다. 구성원은 설립주체의 대표들로 하며, 회장

은 간경련 회장이 겸임하였다. 

추진협의회는 2006년 12월 26일 총회(제1회)를 

열어 2007년 3월까지 중점적으로 수행할 두 가지 

사항을 합의하였다. 첫째 합의사항은 향후 출범할 

간사이광역연합이 담당할 7개 사무의 구체화, 즉 간

사이 지역에 있는 3개 공항의 통합운영관리, 국도와 

주요 간선도로의 계획·정비·관리, 오사카만 내 여

러 항구·항만의 통합운영관리, 광역방재거점 및 방

재정보 제공 시스템 정비, 산업과학기술 클러스터 

형성과 교류촉진, 관광전략·전술에 근거한 관광 프

로모션과 사업 실시,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등이다. 

두 번째 합의사항은 기존 광역연휴조직의 정리·통

합을 위해 지금까지 활동한 7개 단체의 협력을 얻

어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http://

www.kankeiren.or.jp). 

추진협의회는 2007년 6월 15일 활동을 종료하는 

총회(제2회)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을 상황을 보고

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총회에서 합의

된 핵심내용은 새로운 조직체인 ‘간사이광역기구’

의 설립이었다. 추진협의회와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7개 단체가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

다. 또한 추진협의회 목적과 활동을 계승하기 위해 

간사이광역기구 내에 ‘분권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

고, 추진협의회를 포함한 8개 단체가 분권개혁추진

본부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로 합의하였다(http://

www.kankeiren.or.jp). 추진협의회는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간사이광역연합 실현을 위한 구

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지자체장의 동의를 이끌어냈

고, 사카이시와 킨키 지역 경제단체를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추진협의회의 활동 범역을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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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화 단계: 간사이광역기구 발족과 간사이 

광역연합 탄생

(1) 간사이광역기구 출범과 활동

간사이광역기구(関西廣域機構, KU)가 2007년 

6월 15일 출범하였다. 추진협의회 합의에 따라 2

부·7현·4정령시와 7개 경제단체13)를 정회원으로, 

시정촌, 민간기업과 단체를 찬조회원으로 하는 새

로운 광역적 민관연대·제휴조직이 만들어졌다(関

西經濟聯合會, 2007). 분권개혁 강화와 광역연합 

현실화를 추동할 목적으로 하는 거버넌스이다(그림 

2 참조). 그리고 2007년 9월 18일 간사이광역기구 

규약(제25조)에 의해 실질적인 주관조직인 ‘분권개

혁추진본부’가 만들어졌다. 분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 간사이광역연합 방안 조기 도출, 신속한 

의사결정과 탄력적 조직 운영, 추진체계 단순화, 민

관연대·제휴 성과 계승과 발전 등이 주요 활동영역

이었다.

분권개혁추진본부 설립주체는 간사이광역기구 

이사회이고, 구성원은 9개 부·현지사, 4개 정령시

장, 경제단체 대표 8명, 간사이광역기구 회장 등이

다. 2008년 7월 30일 돗토리현지사가 참여해 부·현

은 10개로 늘었다. 분권개혁추진본부는 본부회의

(구성은 KU이사회 멤버), 간사회의(구성원은 본부

회의 참여기관의 국장급), 담당자회의(구성원은 간

사회 참여기관의 과장급), 작업팀(특정과제에 따라 

유연하게 편성), 전문가회의(관련분야 학자 등) 등

의 조직을 두었다.

분권개혁추진본부는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안을 

단계적으로 발전·확정하였다(표 5 참조). 분권개

혁추진본부가 주관한 제1회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법에 근거한 광역연합 설치에 관해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광역연합안에 조속히 합의하기 위해 사무처

리, 권한이양 내용·재원·조직, KU가 각 지방공공

단체와 협력할 사항 등에 관한 분석작업을 계속하

기로 합의하였다. 제2회 회의에서는 광역연합 설립 

그림 2. 간사이광역기구 조직도

자료: 經濟人, 2007년 9월호,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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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안)을 검토하고 차기 회의에서 최종 개요(안)

을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회 회의에서는 광역연합 설립에 관한 기본

적인 개요에 합의하였다. 또한 광역연합 설립검토 

작업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추진단계

로 전환하기로 결의하고(http://www.kouiki-

kansai.jp), 광역연합 설립 개요에 대한 의회와 주

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작업, 이를 바탕으로 규

약·실시사업·조직·행재정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

를 위한 분권개혁추진본부 역할 등도 논의하였다. 

제4회 회의에서는 광역연합 설립 시기를 2009년으

로 정했으며, 다음 회의까지 부·현 의회의 동의를 

얻는 작업과 주민 및 시·정·촌을 이해시키는 작업

을 병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지사·시장은 다

음 회의에서 광역연합 참여여부에 대한 분명한 의

견을 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회 회의에서는 광역연합 설립(안)에 대해 토

론하였고, 다음 회의에서 최종 설립(안)을 승인하기

로 합의하였다. 이런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이유

는 킨키(近畿)지역 의회의장회에서14) 광역연합 설

립에 관한 정보와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부·현 의회에서 논의가 지

연되면서 2009년에 간사이광역연합을 설립한다는 

계획목표는 보류되었다. 

2010년 1월 8일 분권개혁추진본부가 주도한 간

사이광역연합 설립준비모임(관계부현지사회의)이 

열렸다.15) 회의에서 합의된 핵심사항은 각 부·현

이 광역연합안을 2010년 2월 의회특별위원회에 설

명하고 논의를 심화시켜 2010년 중에 관련법안을 

부·현 의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http://

www.kouiki-kansai.jp). 이런 과정을 거쳐 분권

개혁추진본부 제6회 회의에서 간사이광역연합 설

립안과 규약안이 각각 승인되었다. 그리고 9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각 부·현에서 계속 노력하자는 내용

도 합의하였다. 

(2)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안 결정과 간사이광역

연합 탄생

분권개혁추진본부 제6회에서 확정된 간사이광역

연합 설립안은 2010년 9월 각 부·현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하였다. 일부 부·현 의회에서 다른 의

견이 제시되었지만 10월 27일 오사카부 의회 의결

표 5. 분권개혁추진본부 회의 개최와 합의사항(2007∼2010)

구분 일시 주요 합의사항

제1회 2007. 10.22.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간사이광역연합 설치에 관한 검토

•실현가능한 광역연합 설립(안) 합의 도출을 위한 후속 검토작업을 계속하기로 함

제2회 2008. 3. 27.
•�간사이광역연합 설치에 관한 1차 개요(안)에 합의를 하고, 다음 회의에서 간사이광역연합 최종 개요

(안)를 확정하기로 합의

제3회 2008. 7. 30.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개요에 합의

•광역연합 설립 개요에 대한 의회·주민 의견수렴 작업 진행 합의

제4회 2009. 3. 26.

•간사이광역연합이 2009년에 설립되도록 분권개혁추진본부가 노력하기로 합의

•�광역연합 설립에 대해 의회를 설득하고, 다음 회의에서 간사이광역연합 참여에 대한 지사·시장의 의

견을 청취하기로 합의

제5회 2009. 8. 4.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다음 회의에서 합의하기로 결정

제6회 2010. 8. 27.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안 및 규약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결정

•9월 열리는 각 부·현 의회 상정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 

자료: 분권개혁추진본부 회의 합의사항(www.kankeiren.or.jp)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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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끝으로 2부 5현 의회가 설립안을 가결·승인하였

다(中塚則男, 2011). 이후 분권개혁추진본부는 11

월 1일 총무성에 간사이광역연합 설립 신청서를 제

출하였다. 

간사이광역연합 설립 신청서를 받은 총무성은 관

계행정기관(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관광청 등)과 

협의를 거쳐 2010년 12월 1일 일본 지방자치법(제

284조제3항) 규정에 의해 설립을 허가하였다. 이 결

정으로 마침내 7개 부·현을 설치단체로 하는 간사

이광역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광역연합을 구성하

는 지방공공단체는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

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등 7개 부·

현이며, KU에 가입해 활동한 후쿠이현, 미에현, 나

라현과 정령시(교토시, 오사카시, 사카이시, 고베

시)는 제외되었다. 

4. 결론과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간사이 지역의 도·도·부·현이 합의해 만든 일본 

최초의 광역연합이 간사이광역연합이다(関西経済

聯合会, 2011). 이는 일본 지방분권 및 광역행정에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사

람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전개한 지

역사회 운동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간사이 지역에서 광역연합 설립이 가능했

던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 

첫째, 간경련이 지방분권 및 광역행정을 위한 의

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속·확대시켰기 때문에 가능

하였다. 1946년 설립된 간경련은 1955년 일본 최초

로 도주제로의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한 이후 관련

분야 연구와 제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표 1 

참조). 특히 1990년대 중반 중앙정부가 추진한 시·

정·촌 행정구역 합병정책에 편승하여 간사이 지역

에 적합한 광역행정 체계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간

사이주’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마침내 실현시켰다. 

실제로 간경련이 매년 주최하는 자체행사인 제41회

(2003년) 재계세미나에서 ‘간사이주’ 설립을 위해 

간경련 소속 회원들이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자는 

결의는 간사이광역연합 탄생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

공하였다.

둘째, 간경련은 2000년대에 지방분권과 광역행

정의 필요성과 관련의제를 간사이 지역 전체로 확

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간경련은 

1991년 도·도·부·현 연합제도를 제언한 이후, ‘간

사이는 하나다’라는 모토에 걸맞은 건강하고 활기

찬 간사이 지역을 만들기 위해 광역적 거버넌스 구

축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간경련은 지자

체·경제계를 연계·제휴해 만든 새로운 거버넌스인 

간사이광역연휴협의회를 1999년 6월 출범시켰다. 

이 협의회는 일본 최초의 민관협력조직이라는 점에

서 주목을 받았으며(中塚則男, 2011), 간사이 지역 

지자체가 광역 연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되었다. 실제로 협의회는 간사이광역연합 논의

를 확산하는 중심주체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간사

이분권개혁추진협의회(2006년)과 간사이광역기구

(2007년) 출범에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였다. 

셋째, 간경련은 간사이광역연합 논의를 추동하고 

설립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여러 조직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조직체를 확대·발전시켜 통합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그림 3 참

조). 대표적인 조직이 간사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8

개 단체·기관을16) 하나의 거버넌스로 통합한 간사

이광역기구(KU)이다. 그리고 간사이광역기구 산하 

분권개혁추진본부는 1991년 도도부현 연합체 구상

을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안으로 만들어 지역사회 내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

했다. 그 결과 2010년 12월에 간사이광역연합 설립

이 중앙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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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간경련이 지방분권과 광역행정의 필요

성을 주창하는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지속하지 않았

다면, 그리고 간경련이 광역연합 설립 논의를 주도

할 여러 형태의 추진조직과 이들 추진조직을 광역

적·협력적으로 연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했

다면 간사이광역연합은 설립되지 못했거나 지연되

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결국 간경련의 지속적·

체계적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간사이광역연합이 

실현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간경련이 보여준 광역

연합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관련연구 성과의 

축적, 필요한 추진조직 설립과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은 광양만권 도시연합 논의 및 확산에 귀중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간경련 활동과 성과를 분석해 

광양만권 3개 도시인 여수·순천·광양의 도시연합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산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

점을 얻는 것이다. 간경련은 간사이광역연합 설립

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였지만 광역연합이 성

사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간경련이 

도주제를 주장한(1955년) 이후 55년 만에, ‘간사이

주’를 만들어 보자는 경제계 합의를 도출한 간경련 

주최 재계세미나(2003년) 이후 7년 만에 광역연합

이 실현되었다. 지방분권과 광역행정을 위한 간경

련의 오랜 준비와 노력, 연구회·위원회·협의회 등

의 조직체를 만들어 광역연합의 필요성을 확산시키

고 지역사회 동의를 이끌어낸 거버넌스 구축 등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간경련 사례

는 광양만권 도시연합 논의확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여수·순천·광양의 도시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

다는 점이다. 광양만권 주민들은 도시연합이 왜 필

요한지, 도시연합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다. 지역사회 내 지자체와 이해당사

자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

라서 지역주민이 도시연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과 노력을 지역사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여수상공회의소·순천상공회의소·

광양상공회의소, 2016).

둘째, 광양만권 도시연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제시할 관련연구를 지속하고 

축적·발표해야 한다. 간경련은 자체 연구소를 만들

고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회를 만들어 

연구활동을 지속시켜야 한다. 광양만권 도시연합 

필요성과 효과, 도시연합 담당업무, 중장기적 도시

연합 구축 추진방안 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에게 제공해야 

그림 3. 간사이광역연합 추진체계 변화(1999∼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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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연구를 수행할 조직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전술한 과제를 추동할 조직체가 만들어져

야 한다. 광양만권 3개 도시는 과거에 도시통합을 

시도하다 좌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시연합 설

립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간경련이 만들고 지원한 분권개혁연구회, 

간사이광역기구 등과 같은 조직과 거버넌스가 광양

만권에도 필요하다. 순천만보전운동과 관련해 순천

에서 활동했던 거버넌스 체계도 좋은 모델이다(이

정록, 2016b). 그러므로 광양만권 도시연합에 관심

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전문가, 경제계와 시민사

회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광양만권 도시연합 연

구포럼(가칭)’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

이 될 수 있다(여수상공회의소·순천상공회의소·

광양상공회의소, 2016). 

이 연구에서는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간경련 사례를 통해 광양만권 도시

연합 논의확산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하였

다. 하지만 한정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간경련 역

할과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간경련이 소장하고 있는 광역연합 논의과

정과 관련한 상세한 내부자료에 접근하지 못한 것

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판단한다. 

주

1) ① 여수상공회의소·순천상공회의소·광양상공회의소, 

2015, 광양만권 도시연합의 필요성과 중장기 실행방안 연

구(연구책임자: 이정록 전남대 교수), ② 여수상공회의소·

순천상공회의소·광양상공회의소, 2016, 광양만권 도시연

합 논의 확산 및 추진전략 연구(연구책임자: 이상석 순천대 

교수).

2) 본부 사무국(오사카시, 자격시험·면허 업무도 담당)을 비

롯해 광역방재국(효고현), 광역관광·문화진흥국(교토부), 

광역산업진흥국(오사카시), 광역의료국(도쿠시마현), 광역

환경보전국(시가현), 광역직원연수국(와카야마현) 등 7개 

사무국이 분산 배치되어 있고, 광역관광·문화·스포츠진흥

국 산하에 스포츠부(효고현)와 지오파크(ジオペーク)담당

(돗토리현)이, 광역산업진흥국 산하에 농림수산부(와카야

마현)이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자격·면허 관련업무는 본

부 사무국이 담당한다.

3) (재)간사이경제센터, (재)간사이산업활성화센터의 조사부

분, 간사이사회경제시스템연구소 등 3개 조사연구기관을 

통합해 2002년 4월 재단법인 간사이사회경제연구소(関西

社會經濟硏究所)로 재편해 출범하였다. 

4) 関西經濟聯合會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지방분권·광역

행정에 관한 간경련 제언의 변천’ 내용을 재구성·정리하였

다(자료: http://www.kankeiren.or.jp/project/2009/ 

04/post-11.html, 최종열람일: 2017년 8월 2일).

5) 간사이경제동우회(関西経済同友会, Kansai Association 

of Corporate Executives)는 일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여론주도자 역할을 하는 기업경영자가 다양한 활동

을 펼치기 위해 1946년 창립한 경제단체이다. 오사카가 주

요 활동 거점이며, 간사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수

많은 제언과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https://www.kans 

aidoyukai.or.jp/about/ 최종열람일: 2017년 8월 13일).

6) 설립 초기에는 2부·7현·3정령시(교토부, 오사카부, 후쿠

이현, 미에현, 시가현,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도쿠시

마현, 교토시, 오사카시, 고베시) 단체장, 6개 경제단체(간

사이경제연합회, 간사이경제동우회, 간사이경영자협회, 교

토상공회의소, 오사카상공회의소, 고베상공회의소) 대표로 

구성하였다. 후에 후쿠이상공회의소, 미에현상공회의소연

합회, 시가경제단체연합회, 나라상공회의소, 와카야마상공

회의소, 도쿠시마상공회의소 등이 추가로 참여하였고, 사

카이시도 2006년 4월에 가입하였다. 

7) 행정개혁위원회는 2002년 7월 5일 첫 회의를 여러 위원회 

운영에 관해 협의를 하였고, 간사이모델 도출을 위해 2003

년 1월 16일까지 13회의 회의(위원회 전체 회의와 간사회 

회의 등)를 가졌다. 위원회 내에는 간사회(스미토모신탁은

행을 비롯한 8개 기업 관계자로 구성)와 사무국(간사이경제

연합회 기획조사부 관계자)을 두고 활동하였다(関西經濟

聯合會, 2003a, p.38).

8) 행정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간사이주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

성은 2부(府) 7현(県)을 대상으로 설립에 합의하는 지자체

를 참여시키고, 필요하면 정령시 참가도 유도하기로 하였

다. 관련사무로는 상공업·과학기술 등 지역발전정책, 공

항·항만·고속도로 등 광역기반정비 등의 사무를 예시로 

들었다. 집행조직 대표는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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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선출한 100인 내외로 의회도 구성하며, 필요한 재정은 

참여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간사이주’ 구상의 확산을 위한 경제계 역할을 특히 강조하

였고, 경제계 대표·지자체장·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간

사이정책서밋(가칭)’을 2003년에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하

였다(関西經濟聯合會, 2003a).

9) 간사이분권개혁연구회 구성은 9개 부현(교토부, 오사카부, 

후쿠이현, 미에현, 시가현, 나라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도

쿠시마현), 3개 정령시(오사카시, 고베시, 교토시), 간사이

광역연휴협의회(지방분권위원회 부회장 또는 위원) 5인, 

간사이경제동우회(통치능력확립위원회 위원장, 지역주권

추진위원회 위원장, 상무간사) 3인, 교토상공회의소·오사

카상공회의소·고베상공회의소 부회장 3인, 대학교수 7인 

등이며, 위원장은 간경련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関西分権改革研究会, 2005, pp.52-53).

10) 2005년 1월 발간된 연구보고서(제목: 분권개혁에 있어서 

간사이 방식, 매력있는 간사이로 바꾸기 위해 간사이에서 

행동을 보여 지방분권 진화를 목표로)의 주요 내용은 분권

개혁에 있어서 간사이의 바람직한 자세, 중앙과 지방의 역

할분담 방식, 지방세·재정 제도 방식, 광역적 자치조직 방

식, 지방분권 진화 등이다(関西分権改革研究会, 2005).

11) 간사이분권개혁추진위원회 설립주체는 2부(교토부, 오사

카부), 7현(후쿠이현, 미에현, 시가현, 나라현, 효고현, 와카

야마현, 도쿠시마현), 3개 정령시(오사카시, 고베시, 교토

시), 6개 경제단체(간사이경제연합회, 오사카상공회의소, 

교토상공회의소, 고베상공회의소, 간사이경제동우회, 간사

이경영자협회) 등이다. 위원 구성은 의장과 특별위원을 포

함해 33인(2006년 6월 7일 기준)이다(関西分権改革推進

委員會, 2006, p.50). 

12) 3가지 합의사항은 지방분권체제의 조기 실현을 위한 현실

적 대안으로 간사이광역연합(가칭) 설치를 검토, 간사이광

역연합 설치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조직(간사이분권개혁추진협의회) 설치, 간사이광역

연합 설치를 위한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관련 연구 수행(1

년 이내) 등이다(http://www.kankeiren.or.jp/project/

pdf/tihou6-1.pdf 최종열람일: 2017년 8월 11일)

13) 간사이경제연합회, 오사카상공회의소, 교토상공회의소, 

고배상공회의소, 사카이상공회의소, 간사이경제동우회, 간

사이경영자협회 등이며, 2007년 7월 2일 오사카부립국제

회의장 내에 사무국(직원 50명)을 설치하여 활동을 시작하

였다.

14) 2부(교토, 오사카)·4현(시가, 나라, 와카야마, 효고) 의회

의장과 분권개혁추진본부 부본부장(효고현지사)이 2009년 

5월 8일 오사카부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15) 오사카부립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모임(의제: 간사이광역

연합(가칭) 설립안에 대하여)에서는 ① 약관에 포함시킬 사

항, ② 연합 처리하는 사무와 부현 사무 분장표, ③ 분담금 

내역, ④ 연합의회 의석배분 내역, ⑤ 간사이광역연합설립

안, ⑥ 초창기 사무개요(안), ⑦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검

토하였다.

16) KU에 발족에 참여한 8개 광역연휴 조직은 간사이광역

연휴협의회(KC), (재)오사카만베이에리아개발추진기구

(大阪湾ベイエリア開発推進機構), 간사이국제홍보센터

(KIPPO), 간사이국제관광추진센터(KIT), 역사가도추진협

의회, 간사이건강문화권추진협의회, 킨키개발촉진협의회, 

간사이분권개혁추진협의회 등이다. KU가 출범하면서 이

들 8개 조직(기관) 중 KC, KIPPO, KIT, 킨키개발촉진협의

회, 간사이분권개혁추진협의회 등은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KU에 이관하고 해산하였다(関西経済聯合会, 200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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